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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액티브 시니어 여가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여가지지와 여가몰입 및 웰니스의 관계를 규명하
는데 있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경기, 전라도 지역에 거주하며 1가지 이상 여가활동과 3개월 이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액티브 시니어 209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에 대한 
빈도분석, 연구변인의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 관계분석과 구조방정식분석을 실시하였다. 위 연구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액티브 시니어 여가활동 참여자의 여가지지는 여가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p<.01). 둘째 액티브 시니어 여가활동 참여자의 여가지지는 웰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p<.01). 셋째, 액티
브 시니어 여가활동 참여자의 여가몰입은 웰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p<.001). 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시점에서 여
가활동 참여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여가지지와 여가몰입 및 웰니스의 관계를 규명하여 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 웰니스를 영위하기 위해 여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leisure supports, flow, and 
wellness of active senior leisure active participa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adults recruited from
Seoul, Gyeonggi-do, and Jenla-do. For data processing, frequency, reliability, confirmatory factor, 
correlation, and structure equaling modeling analys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leisure supports of active seniors had an influence on leisure flow (p<.01). Second, leisure supports of
active seniors had an influence on wellness (p<.01). Third, leisure flow of active seniors had an influence
on wellness (p<.01). At this point in time as an aging society, active seniors are participating in leisure
activities in a continuous pursuit of a healthy and happy old age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support, leisure flow and wellness. This study suggests that our society  should make an effort
to participate in leisure and wellnes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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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4.9%로 고

령화의 가속화는 심해지면서 2026년에는 고령인구비가 
20.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이러한 고
령화의 문제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가오는 초 고령사
회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2]. 이렇듯 증가하는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액티브 시니
어’(Active Senior)라고 불리는 세대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란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베이
비붐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로 시간적, 금전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 5, 
60대를 일컫는 단어이다[3]. 액티브 시니어들은 이전 세
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인 상태도 다른 계층들
과 차별화가 될 정도로 높아 한국 사회에서 한 획을 긋고 
있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
가, 전통적 부양의식의 변화 등에 따른 혼자 사는 어르신
의 증가로 소외 현상와 명예퇴직으로 인한 빠른 은퇴로 
소득의 감소 및 이혼율 증가 등으로 사회적 역할상실감
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4, 5]. 이러한 사회적 문제
의 대안으로 여가활동의 참여 및 여가교육이 필요하지만, 
액티브 시니어 세대들은 ‘일’ 중심으로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자신을 위한 여가 경험이 부족한 실
정이다. 

Leitner와 Leitner[6]는 노년기 여가활동의 순기능을 
건강증진, 사교증진, 일상 생활만족감 증진, 신체적, 정신
적 및 자신감 증진, 자기 가치성과 자기 유용성의 확대 
그리고 자립성 향상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여가활동
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여가기능의 함양은 여가에 대
한 몰입감과 만족감, 성취감 등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웰
니스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여가
경험이 부재한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여가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Tercan[7]은 가족이나 동료, 
친구의 지지나 격려는 여가참여 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을 극복하는 협상능력을 강화시켜 여가 
참여를 촉진 시킨다고 하였다. 즉, 여가에 참여시키기 위
한 촉진행위를 일컬어 여가지지라고 할 수 있겠다. 여가
지지란, 혼자서 극복하기 어려운 여가제약을 가족 혹은 
동료나 친구로부터 얻게 되는 여가참여에 필요한 유, 무
형의 지원을 의미하며 여가참가를 촉진 시키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9]. 임재구[8]와 손지영[9]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지지는 여가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고, 안현균과 이민규[10]는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Brown, McGuire와 Voelkl[11] 은 중년 시기의 
여가활동은 삶의 행복감을 향상시켜주는데 결정적인 역
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는데, Csikszentmihalyi[12]는 여
가활동 중 스포츠와 같이 도전적인 여가에 참여할 때 재
미를 느낄 가능성이 높고 재미의 수준이 높아져 과제를 
성취할 때 몰입으로 발전한다고 하였다. 박석대[13]는 생
활체육지도자의 몰입경험은 웰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범규, 조광민과 석부길[14]
은 사회인야구 참여자의 여가몰입이 심리적 행복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였다.

웰니스는 최적의 건강에 대한 실천의 생활방식과 활동
이며, 건강에 대한 인식, 행동, 습관의 바람직한 변화와 
유지를 통해서 지속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단순히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정서적, 사회적, 지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을 만
들어 가는 총체적 과정으로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관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5, 16].  

따라서 초 고령사회 시대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액
티브 시니어와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만 그들의 웰니스를 위한 방안으로 여가지지와 여가몰입
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액티브 시니어 여가활동 참
여자들을 대상으로 여가지지와 여가몰입 및 웰니스의 관
계를 규명하는데 있으며, 더 나아가 웰니스를 영위하기 
위해 여가활동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데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

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액티브 시니어 여가활동 참
여자들의 여가지지는 여가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액티브 시니어 여가활동 참여자들의 여가
지지는 웰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액
티브 시니어 여가활동 참여자들의 여가몰입은 웰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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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𝑥2 𝑥2/df TLI CFI RMSEA

Leisure Supports 474.891 2.178 .922 .933 .075
Leisure Flow 243.932 2.068 .902 .924 .072

Wellness 179.199 2.707 .955 .965 .058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여가활동 
1가지 이상, 3개월 이상 참여하는 50대 이상의 성인남녀
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 표본추출법은 
확률적 표본추출법 중 연령(80명씩)과 여가활동 유형별
(60명)로 할당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자
기평가기입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가 직접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240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연속으로 5문항을 같은 점수를 체크하
거나, 이중으로 응답하는 등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설문
지 41부를 제외한 209부의 자료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
다. 연구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 93명(44.5%), 여성 116명(55.5%), 연령에서는 
50-59세 75명(35.9%), 60-69세 69명(33.0%), 70대 이
상이 65명(31.1%)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가활동 유형에
서 취미 59명(28.2%), 관람 57명(27.3%), 여행 41명
(19.6%), 스포츠 52명(24.9%)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oncepts N %

Gender
Male 93 44.5

Female 116 55.5

Age
50-59 75 35.9
60-69 69 33.0
70’over 65 31.1

Leisure 
Activity

Hobby 59 28.2
View 57 27.3
Tour 41 19.6

Sports 52 24.9
Total 100

2.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다. 인구사회적 변인, 

여가지지, 여가몰입, 그리고 웰니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2]. 첫째, 여가지지 척도는 김경식, 이
경선[17]의 중요타자의 여가지지 척도 개발된 23문항을 
사용하였다. 둘째, 여가몰입 척도는 Csikszentmihalyi[18]
의 몰입 경험 요인을 바탕으로 Jackson과 Marsh[19]이 
제작한 몰입상태측정척도(Flow State Scale; FSS)를 바
탕으로 이장희[20]가 사용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셋째, 
웰니스 척도는 최수연, 윤소영, 문숙재[21]가 로하스 척
도 개발에서 사용된 문항 중 건강 부분 17문항을 사용하
였다. 모든 설문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작성하였다.

Table 2. Summary of the Scales Used

Scale Item Number of 
Question

Demograp
hic

Gender, Age, 
Leisure activity 3

Leisure 
Support

Support of family, Support of 
friends 23

Leisure 
Flow

Clear goal, Challenge-skill 
balance, Autotelic experience, 

Loss of self-consciousness, 
Sense of control, 

transformation of time

18

Wellness Physical, Emotion, Social, 
Mind, Intelligent 17

Total 61

2.3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구성의 적합도 판단을 위

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사는 전
공 교수 1인과 연구원 3인을 통하여 검증받았다. 이후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여러 가지 적합지수 중 Bentler[22]가 제시한 
CFI, Bentler와 Bonett[23]이 제시한 TLI와 Jorekog와 
Sorbom[24]이 제시한 GFI, Steiger와 Lind[25]가 제시
한 RMSEA를 적합도 지수로 적용하였다. 한편 CFI와 
TLI, GFI의 경우 .9 이상, RMSEA의 경우 .08 이하가 된
다면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26]. 각 연구변인에 대
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여가지지의 확인적 요인분석결
과 TLI .922 CFI .933, RMSEA .075으로 나타났다. 여
가몰입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TLI .902 CFI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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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A .072으로 나타났고, 웰니스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LI .965 CFI .955 RMSEA .058으로 나타나, 모형
의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 값이 모두 .7과 .5를 모두

상회하고 있어 집중타당도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다[27]. 또한 신뢰성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검증한 결과 모두 .7 이상으로 측정도구로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2.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Window용 SPSS 18.0을 이용

하여 연구대상자에 대한 빈도분석, 연구변인에 대한 신뢰
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AMOS 
18.0을 이용하여 여가지지, 여가몰입, 웰니스 요인에 대
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여가지지, 여가몰입, 
웰니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측정변수의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어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3. 연구결과

3.1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
연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4]

와 같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상관계수의 값이 
.8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1 2 3

Leisure Supports 1
Leisure Flow .255** 1

Wellness .256** .349*** 1
**p<.01, ***p<.001

3.2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모형적합도

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TLI=.950, 
CFI=.961, RMSEA=.062으로 나타나 모든 적합지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 
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첫째, 여가활동 참여

자의 여가지지는 여가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092, t=1.692, p<.01). 둘째, 여가활동 
참여자의 여가지지는 웰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25, t=2.999, p<.001). 셋째, 여가
활동 참여자의 여가몰입은 웰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144, t=3.933, p<.001).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5].

Table 5. Results of Structural Equaling Modeling 
Analysis

Path Estimate S.E. t-value

H1 Leisure support
➡ Leisure flow .092 .133 1.692** accept

H2 Leisure support
➡ Wellness .125 .122 2.999** accept

H3 Leisure flow
➡ Wellness .140 .073 4.933*** accept

Medol Fit 𝑥2=110.527, df=61, CFI=.961, TLI=.950, RMSEA=.062

**p<.01, ***p<.001

4.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액티브 시니어 여가활동 참여자들의 여가지지는 여
가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생활체육 참여노인들의 사회적 지지가 여가몰
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8]와 수영참여
자의 여가제약협상전략이 여가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8]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즉,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여가에 참여하도록 지지한다면 
여가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가 고령사회로 진행하는 현 시점에서 명예퇴직, 
전통적 부양의식의 변화와 같은 이유로 사회적 역할 상
실감을 느끼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여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주변에서 지지를 하는 것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석환
[29]은 은퇴를 준비하는 신 노년층은 사회나 가정의 무거
운 짐을 내려놓고 여가에 대한 욕구를 키운다면 여가몰
입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이민규와 원영신[30]은 생활체
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부재한 노인들은 건강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액티브 시니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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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증진을 위해 여가경험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체
육 동호회 가입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동호회 가
입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여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
지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둘째, 액티브 시니어 여가활동 참여자들의 여가지지는 
웰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스포츠 참여자의 여가지지는 여가만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1]와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긍정적인 정서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2]가 본 연
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즉,  ‘일’ 중심으로 살아
온 액티브 시니어들이 자신을 위한 여가경험이 부재했었
지만 가족과 주변의 지지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웰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안병
욱[33]의 연구에서 여가활동 참여자의 여가지지는 심리
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본 연
구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모든 여가활동이 
참여자들에게 행복감이나 만족을 주지 못할 수 있기 때
문에 자신보다는 가족 혹은 타인 주도적인 삶을 살아온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재미를 느끼고 관심을 보이는 여가에 참
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웰니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임진선과 전태준[34]
은 가족의 여가지지는 신체적, 사회적, 심미적, 교육적 만
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다양한 만족을 유도하는 역할
을 한다고 하였으며, 오세숙[35]은 여가에서 발생하는 사
회적 관계가 행복과 연결되어 만족으로 이어진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셋째, 액티브 시니어 여가활동 참여자들의 여가몰입은 
웰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여가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여가몰입을 할 때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36]와 여가몰입이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7, 38]가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액티브시니어들
은 여가에 참여해서 몰입하게 되면 웰니스를 느끼는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기[39]는 고령
자들의 운동참여는 개인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감소 및 
사회적,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제시해 삶의 질을 향
상시킨다고 하였고, 손석정[40]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
이든 관계없이 노인의 스포츠참여는 일상생활에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며 노인들의 만성질환과 장애를 치료 및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 의료비가 
2030년 기준 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38]되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시니어들의 여가참여를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 여가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여가지지, 여가몰입, 그리고 웰니스 간의 관계를 분석하
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전라도 지역에
서 거주하는 중년남녀 2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에 대한 빈도분석, 연구변
인에 대한 신뢰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그
리고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액티브 시니어 여가활동 참여자의 
여가지지는 여가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액티브 시니어 여가활동 참여자의 여가지지는 웰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액티브 시니어 여가활동 
참여자의 여가몰입은 웰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5.2 제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앞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은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참여
자를 서울, 경기, 전라도지역의 액티브 시니어로 연구대
상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 단체의 액티브 시
니어를 대상으로 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액티브 시니어에게 영
향을 미칠 다양한 변인들로 연구를 진행하여 그들의 행
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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